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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질문(제자) 답변(스승)

① 마음밖에서 본성을 찾지말라

② 본성이 진리이다.

① 불성은 누구에게나 있으나 스스로 보지 못해 못볼 뿐이다.

② 범부는 육신에 의존하고 집착하므로 불성을 보지 못한다.

① 공부에는 선후가 있다. 돈오문과 점수문 두가지가 있고, 먼저 본성을 깨달아야 한다.

② 돈오를 먼저한 뒤 점수를 해서 오래된 습기를 제거해야 한다.

③ 돈오하고 점수를 하여 망상이 사라지면 신통한 작용이 나타난다.

① 중생은 지수화풍 사대가 조건되어 진 자신의 몸을 자신이라 여긴다.

② 돈오는 본성을 깨치는 것이고, 이는 부처의 깨달음과 다르지 않다. 

③ 점수는 그 깨침에 의지해서 오래된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다.

① 이미 주어졌는데, 방편은 필요없다. 보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.

② 보고 있는데 눈을 따로 찾는 것과 같다.

① 육근은 텅 비어있다. 텅비어있는 것을 아는 마음이 공적영지이고 본래면목이다. 

② 그 마음을 깨달으면 일생에 해야 할일을 마친 것이다.

① 공적영지는 텅비어 고요하되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으로 형상과 모양이 없다.

② 공적영지는 오고감도, 생사도, 부처와 중생도 구별되지 않는 자리이다.

① 돈오했어도 오랫동안 오도 윤회를 하여 생긴 무명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점수가 필수적이다.

② 미세한 번뇌의 흐름까지도 알아차려 수시로 생겨나오는 망념을 제거한다.

① 마음에 산란함이 없는 것이 자기본성의 선정이요, 마음이 어리석지 않음이 자기본성의 지혜이다

② 정과 혜는 상호 의존적이고 둘이 아니다.

③ 선정으로 어지러운 생각을 다스리고, 지혜로써 멍한 상태를 다스린다.

① 선정과 지혜를 닦는 두가지 문(자성문, 수상문)이 있다.

② 자성문 자기본성의 문이고, 돈문이며 부처의 가르침을 완성하는 문이다.

③ 수상문은 대상을 따르는 문이고 점문이며, 열등한 근기가 닦는 수행법이다.

④ 자성문을 통해 깨달은 자도 수상문의 방편을 빌려 수행을 완성한다.

서  문 서문

재5문답 중하근기를 위해 본성을 깨달을수 있는 방편을 말해 달
라.

제6문답 공적영지의 마음은 무엇인가?

제1문답 불성이 지금 내몸에 있다고 하는데 범부는 왜 보지 못하
나?

제2문답 견성을 했는데 왜신통변화를 나타내지 못하나?

제3문답 이미 돈오했는데 왜 점수가 필요한가?

재4문답 어떤 방편으로 본성을 깨달을 수 있나?

제9문답 선정과 지혜를 동등하게 닦는데, 두가지 수행법에 대해
말해달라.

제7문답 깨달음에는 계급이 없는데, 어찌 점수를 해야하나?

제8문답 선정과 지혜를 동등하게 닦아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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